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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은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

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이 대표적이죠. 전반적인 대입 전형이 궁금하거

나, 내게 맞는 전형 정보만 집중적으로 보고 싶다면 ‘골라 읽는 전형 분석’ 시리즈

를 활용하세요. 매주 하나씩 각 전형을 세밀하게 파헤칠 예정입니다.  _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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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기준 없다면 논술 실력 더 뛰어나야

최저 기준은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추세다. 2021학년 최저 기준이 완화된 대

학은 덕성여대 성신여대 연세대(미래)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서울) 등이

다. 반면 동국대(서울) 경찰행정학과는 약간 강화했으며 한양대(에리카) 인문 

계열은 최저 기준에서 수학 반영 과목을 수학 나에서 수학 가/나로 변경했다.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2020학년 연세대 때문에 다소 증가했다.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은 가톨릭대(의예·간호 제외) 경기대(인문·예체능 제

외) 광운대 단국대 서울과기대 서울시립대 아주대 연세대(서울) 인하대 한국

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글로벌, 인문) 한국항공대 한양대(서

울)다. 그러나 최저 기준이 없으면 실질 경쟁률이 높아 합격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장문성 학력개발원장은 “학생들은 최저 기준 없는 논술 

전형에서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낮게 생각한다. 논술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원은 인문 계열에서 약 4

분의 1, 자연 계열에서 3분의 1가량”이라고 

말했다.  

수능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에서 인문 계열

의 최저 기준은 대략 3개 합 6 또는 2개 합 

4, 즉 평균 2등급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성적

을 요구하는 모집 단위는 각 대학에서 주력 

학과로 생각하는 곳이다. 경희대 한의예과

(인문),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

제학과 글로벌리더학과, 한국외대 LD학부

와 LT학부 등이다. 자연 계열은 평균 2등급

정시에 힘을 쏟는 학생들이 수시에서 주로 쓰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다. 내신은 

3~4등급이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1~2등급이 나오는, 내신 대비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정시파’ 학생들은 주로 논술 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을 노린다. ‘6논술’을 쓰더라도 논술 전형에 

집중하기보다 수능 공부에 무게를 두니, 이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이 

부담스럽지 않다.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논술 시험에 응시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도 사실. 실질 경쟁률로 보면 학과에 따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쟁률보다 낮을 수 

있으니, 최저 기준이 있는 논술 전형은 여전히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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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전형 9
최저 기준 충족하면
합격 가능성 높아져

실질 경쟁률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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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 지원자와 최저 기준 고려하면 

합격 가능성↑

최저 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실질 

경쟁률.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논술에 응시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 경쟁률은 모집

단위에 따라 사뭇 다르다. 진학사 입시전략

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같은 대학 안에

서도 학과마다 최저 기준 충족 비율이 다르

다. 선호도가 높은 학과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 최저 기준 충족 비율이 높은 반

면, 선호도가 낮거나 마니아층이 많이 지원

하는 학과는 최저 충족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2020학년 경희대의 최저 기준 충족률을 살

펴보면 경영학과는 51.6%로 절반 이상의 학

생이 최저 기준을 충족했지만 중국어학과

는 26.7%로 4분의 1 정도만 최저 기준을 충

족했다. 2020학년 중앙대 광고홍보학과의 

논술 전형 경쟁률은 36.8:1이었지만, 실질 

경쟁률은 10.1:1이었다. 

신어지학원 정문찬 입시연구소장은 “종합 

전형은 고1 때부터 착실히 준비하는 학생들

이 많아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이 되어가

고 있다. 종합 전형 다빈치형 인재 경쟁률이 

17.3:1인 것을 감안하면 유독 논술 전형만 

바늘구멍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잘 준비하면서 최저 기준

을 충족하면 논술 전형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집 단위에 따른 지원자 쏠림도 눈여겨볼 

만하다. 2020학년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

의 인문 사회 계열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은 

각각 55.8:1, 26.3:1인 반면 자연 계열 경쟁

률과 실질 경쟁률은 각각 12.6:1, 8.0:1이다. 

여대에서 자연 계열은 선호도가 높지 않으

니 자연 계열 여학생은 논술 전형을 잘 공략

해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을 전체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2등급보다 낮은 곳이 많은 편이다. 단 의

학 계열은 매우 높은 최저 기준을 요구한다.   

올해 최저 기준은 큰 변화가 없지만 전체 수험생 수는 2020학년 7만여 명, 

2021학년 5만6천여 명 감소했다. 2019학년을 기준으로 보면 12만 명 넘게 감

소한 셈이다. 분모가 줄었으니 1등급 4%, 2등급 11% 등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수도 줄어든다. 장 학력개발원장은 “계열 구분 없이 단순하게 4%로 계

산하면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는 2천 명 넘게 감소할 것이다. 최저 기준 충족

이 필요한 학생은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을 받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 학과
모집 

인원(명)
경쟁률

실질 

경쟁률

최저 기준 

충족률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6 143.0:1 52.8%

화학공학부 30 76.0:1 74.3%

경영학과 32 62.6:1 67.7%

스마트ICT융합공학과 7 59.4:1 73.2%

식량자원과학과 3 37.3:1 53.6%

경희대

중국어학과 5 32.2:1 8.6:1 26.7%

건축학과(인문) 4 30.3:1 10.0:1 33.1%

정보디스플레이학과 8 83.5:1 40.6:1 54.6%

소프트웨어융합학과 7 38.7:1 18.3:1 47.2%

간호학과(자연) 5 61.4:1 26.8:1 43.6%

동국대

영어영문학부 15 42.73:1 14.0:1

법학과 30 52.33:1 16.57:1

경찰행정학부(인문) 15 56.4:1 15.6:1

컴퓨터공학전공 17 46.82:1 10.29:1

산업시스템공학과 10 36.3:1 7.3:1

서강대

인문계 26 77.3:1 30.2:1

경제학 25 85.6:1 38.9:1

지식융합미디어학부 18 86.5:1 33.6:1

수학 10 73.3:1 23.3:1

기계공학 16 104.6:1 37.0:1

서울여대

사학과 5 37.6:1 17.6:1

아동학과 6 35.2:1 13.3:1

수학과 6 11.5:1 3.0:1

자율전공학부 

인문사회 계열
12 55.8:1 26.3:1

자율전공학부 

자연 계열
5 21.6:1 8.0:1

중앙대

(2019학년)

사회복지학부 12 40.7:1 7.7:1

유아교육과 7 33.4:1 6.7:1

광고홍보학과 16 36.8:1 10.1:1

물리학과 9 47.0:1 7.2:1

전자전기공학부 55 59.8:1 12.4:1

자료 각 대학 입학처

표_ 2020학년 서울 지역 대학 일부 학과 논술 전형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